
월호(제90호)

간추린 청렴 소식

[대검찰청 감찰부]의 청렴이야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1청렴

릴레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제주지검, '언택트 청렴워크숍' 개최

제주지검(검사장 박찬호)은
 '20. 12. 1.부터 3주동안 청
게시판, 검찰방송 등 비대면 
매체를 이용한 '언택트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4] 마산지청, '신규직원 청렴교육' 실시
마산지청(지청장 구상엽)은 '20. 
12. 31. 지청장이 직접 신규 직원
에게 '청렴의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목민심서를 전달하였
습니다.

자체 제작 강의 영상을 통한 '검사장 청렴강의',

검찰메신저를 활용한 '반부패청렴 퀴즈대회',

개정 반영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증보판 발행'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_+)b

청렴의 의미, 지역의 청렴인물 등 청렴 관련 소양뿐 아니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도 

함께 교육했습니다 ☆

'반부패 청렴 의식'은 공직자의 기본덕목

이라는 것! 다들 알고계시죠?

간단한 문항의 OX퀴즈로 청렴 소양을 

확인해보세요!

반부패 청렴 O-X  퀴즈

정답 
1. O, 경조사비와 화환, 조화를 함께 할 경우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그 둘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 X, 금액에 상관없이 청
탁금지법 위반

1. 경조사비인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

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     )

2. 민원인은 관련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설 선물로 5

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다.  (     )

   알아두세요

신축년 새해

검찰총장 신년사

2021. 1. 1.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토대로 한 인권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이와같은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각 
구성원들이 진정한 열망과 확신을 가지고 노력 해 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1] 대검, '2020년 하반기 자체청렴도 실적' 취합

대검 청렴팀은 검찰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각 청에
'20년 하반기 실적자료를 요청, 취합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각 청 담당자와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3] 영덕지청, '비대면 청렴 홍보' 실시
영덕지청(지청장 백승주)은 '20. 
12. '청렴 카드뉴스 및 청렴의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청 내․
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지청장이 선정한 역사 속 청렴 인물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

Ⅰ. 코로나 상황 속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확보

Ⅱ.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

Ⅲ.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집행

→ 실질적 인권 검찰로 변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난 12월 정답은  ③ 윤리의식  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 힌트 : Monthly청렴 2020년 12월호를 참고하세요~

축! 
당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상대로

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Ⅰ유형) 중 몇 등급일까요?

청렴 상식이 쏙쏙!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1. 1. 25.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검찰청 방문이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경쓰지

않아도 될 만큼 담당직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일처리도 알아서 해주어 매우 좋았습니다.

홍성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직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민원인의견이었습니다. ♬

용어를 몰라서 물어봤는데 담당직원은 귀찮아하면서

 "아 그거는~" 이라며 한숨을 막 쉬고... 

제가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한도(歲寒圖)

바쁜 업무와 미숙한 소통으로 본의아니게 보여진 모습일지라도
내가 민원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며
응대 태도를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박ㅇㅇ(대전), 조ㅇㅇ(수원), 이ㅇㅇ(부산서부),
박ㅇㅇ(서울남부), 박ㅇㅇ(김천), 최ㅇㅇ(인천), 
권ㅇㅇ(대검), 강ㅇㅇ(제주), 한ㅇㅇ(대전고), 최ㅇㅇ(외부)

늘 그랬듯, 따스한 봄은 추운 겨울을 밀어내고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수상한 시절, 어렵사리 맞이한 새해지만
혹독한 추위에서도 우뚝 선 세한도 속 송백(松柏)처럼

모두 함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ü 사진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go.kr)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위 그림은 추사 김정희 선생(1786~1856)이 제주도 유배 

중 제자인 이상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린 

세한도(歲寒圖, 국보 제180호)입니다.

허름한 집을 사이에 둔 소나무와 잣나무, 

추사 김정희 선생은 왜 이렇게

차갑고 쓸쓸한 느낌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일까요?

1840년 당파싸움에 휘말려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김정희

선생은 아내와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겪었으며, 유배

생활이 4년 이상 길어지자 조정에서 잊혀진다는 불안

감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인 이상적은 죄인이었던 김정희 선생을 자주

찾았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 힘들게 구한 책인 '경제

문편'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정희 선생은 귀한 책을 보내준 정성에 감사하며 아래와

같은 논어 자한편의 구절에 빗대어 그의 변치않는 의리를

칭찬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심한 한겨울 추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또한 이를 통해 외롭고 힘든 현실이지만 추위 속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자신도 유배생활을 잘 이겨낼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